
닛신보의 새 중기 계획 - 더욱 국제 경쟁력 키워  

해외 사업 강화 

닛신보는 2006년도부터 시작된 중기 계획 “경영 3개년 계획 2008”로, 그 

동안 정체되었던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을 내세웠다. 

투자 계획은 2007년 3월기부터 3년간, 생산 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설비 투

자나 사업 매수(買收) 등에 최대 700억엔을 투자할 것이다. 섬유 사업은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2008년도의 영업 이익을 2005년도의 3

배가 되는 31억엔으로 잡았다. 경영의 현 상태는 일본 내 생산 설비를 재편

하였고, 해외 생산을 확충할 체제를 갖추었다고 보고 2차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 해외 사업 강화하여 성과 거둬 

2003~2005년까지의 전번 중기 계획에서 2005년도의 연결 판매고는 계획된 

판매고 2,500억엔을 240억엔 초과한 2,740억엔의 실적을 올렸고, 영업 이익은 

100억엔 계획에 125억엔 실적을 올렸다. 섬유 사업은 판매고가 790억엔 계획

에 실적은 814억엔이었고, 영업 이익은 11억엔 계획에 20억엔 실적으로 달성

률은 55%가 되었다. 

추진된 사항과 실적을 각각 종합해 보면 해외 사업의 강화에서는 인도네

시아, 브라질, 중국의 자회사나 합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설비를 증강하고 

계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하여 품질이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경쟁력이 향상

되고 업적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은 “논케어



(Non-care)”, “나노사이언스(Nano-science)”가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예상을 

웃도는 판매 확대로 이어졌다. 

한편 텍스타일 수출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는데도 해외품의 품질 향상

과 해외 일관 생산의 증가가 당초 계획에 못 미쳤다. 

직포 사업에서는 도야마(富山) 공장을 폐쇄하고 시마다(島田), 후지에다(藤

枝)의 두 공장을 축소하는 등으로 일본 내 생산 기반의 정비는 2006년말까지 

끝을 맺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본 내 설비는 정방기를 11만 4,400추 삭감

하여 13만 1,700추가 남게 되고, 직기는 320대를 줄이고 에어젯 직기 156대

가 남을 것이다. 

가격 경쟁이 심한 범용품은 해외 자회사로 생산을 넘기고, 일본 내에서는 

고부가 가치품이나 독자적인 개발품, QR 대응품으로 전문화할 계획이다. 또

한 2006년 4월 1일자로 섬유 사업 본부의 조직을 변경하였다. 이제까지는 6

개 사업 부문(홈 텍스타일부와 셔츠 텍스타일부, 니트부와 캐주얼부, 모비론

부와 산업 자재부)의 두 개 부를 하나로 묶어 3개 사업 부문으로 통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스피드 업 하려는 전략이다. 

과 단위에서는 어패럴과를 신설하였다. 2005년에 만든 어패럴 팀을 과로 

승격시켜 섬유 사업 부문 도쿄 섬유부에 배치하였다. 어패럴은 메이커에게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기대를 걸만한 분야이다. 

제품별로 보면 스판덱스 부문에서는 셰어(share)가 적고 적자였으므로 건식 

시설은 3월에 철퇴하고, 새로 개발한 용융방사(熔融紡絲) 타입은 계속 가동한

다. 

니트는 계속 고전해 왔는데, 생산 거점을 재편하고 부가 가치 상품을 늘리



고 실에서 조금 잘 팔려, 최종적으로는 수익이 겨우 적자를 면하였고, 데님

도 실은 호조였으나 텍스타일은 좋지 않았으므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지구 환경에 해롭지 않은 첨가물 칼보지라이트로 쪽색이 빠

지지 않는 데님을 개발하고 있다. “원 워시 데님(one wash denim)”이 인기가 

있는 시장에 물이 안빠지는 데님의 반응이 궁금하다. 

 ◎ 유연하면서도 강한 사업 체제로 

새로운 “경영 3개년 계획 2008”의 기본 방침은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이제까지의 텍스타일 중심에서 2차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바꾸고, 사업의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자회사인 Choya나 

나이가이 셔츠, 오션 링크의 3개 어패럴을 핵으로 하면서 타사와의 제휴도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품의 개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개발 상품의 판매를 확대할 

것이다. 미아이 (美合) 공장의 상품 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제조와 판매가 적

극적으로 제휴하고 있으며, 신상품은 가공 기술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것이

다. 

그 중에서도 관계 회사인 ‘아로카’와는 의료(醫療) 루트를 활용한 “가이아

코트”를 공동으로 판매한다. 또한 산학 공동으로 외부 연구 기관과의 컬래버

레이션(collaboration)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수출은 텍스타일이나 2차 제품 모두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

제는 대리점의 네트워크를 늘리고 강화하는 일이다. 그룹 내의 제휴도 강화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지목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다. 

전번 중기 계획에서 해외의 생산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의 니카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는 정방기 2만추를 기스텍스 닛신보는 직기

를 증설하였다. 닛신보 드 브라질은 코머 시설을 1,500추 증설하였다. 재편한 

후의 해외 방적 설비는 인도네시아가 10만추, 중국이 22만 2천추가 되었다. 

앞으로 범용품은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도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고 

차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양가’와의 합판인 닝보 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에서는 

직기 200대를 증설하여 2006년 10월에는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중국의 섬유 부문의 사업 거점으로서 닛신보 상하이를 개설하여 섬유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차 제

품의 봉제 기술에서는 유망한 기업이 늘고 있는데, 당사로서는 3년 후를 목

표로 제품 사업을 겨냥한 거점을 만들고자 한다. 

동시에 환경 문제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중고 섬유 제품을 재활용하는 

‘닛신보 섬유 리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고 

ISO 14001 인증도 받도록 할 것이다. 

전사적으로는 새로운 중기 계획에서 첫 째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의 강화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장 직속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센터를 새로 만들어 그룹 전체의 CSR 활

동,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3개년에 700억엔 정도의 설비를 

투자하면서 M&A(기업 합병ㆍ매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파이넌스

(finance)도 검토하고 있다. 



한 때는 “주가=기업 가치”라고 하는 풍조도 있었는데, 기업은 공기(公器)라

는 이념으로 당사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성실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기

업 가치를 높여 21세기에는 존재감이 있는 기업 그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다. ♣ 

 


